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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사업 대상(2023년)

출처 : 고용노동부

출처 : 고용노동부

배달·배송·운전 IT 관련 서비스미술 등 창작 활동가사·청소·돌봄데이터 입력 등  

단순 작업

전문서비스

(번역·상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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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읽는  
플랫폼 노동 

플랫폼 노동자 직종별 규모 변화 단위 : 천명

 2021년       2022년 

플랫폼 노동 주업·부업 유형별 규모 변화

주업형 전체 간헐적 참가형부업형

출처 : 고용노동부

단위 : 천명

312
(47.2%)

459
(57.7%)

261
(39.5%) 168

(21.1%) 88
(13.3%)

661 795

169
(21.2%)

 2021년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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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은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디지털 네트워크로, 플랫폼 노

동은 지역 및 웹을 기반으로 이뤄진다. 배달·배송·돌봄 등 온라인에서 주

문을 받고 현장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지역 기반형 플랫폼 노동

이라고 하며, 문서 작성·번역 등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받고 온라인을 통해

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웹 기반형 플랫폼 노동이라고 한다. 고용노

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에 따

르면, 플랫폼 노동자 규모는 2021년 약 66만 명에서 약 80만 명으로 늘었

으며, 이중 남성이 74.3%, 여성이 25.7%로 조사됐다.

플랫폼 노동자  

80만 명 돌파  

남성 74.3%·여성 25.7%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 마련이 시급

플랫폼 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 노동자)’로 법의 보호에 

한계가 있다. 그나마 2021년 7월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통해 12개 

유형의 특수고용 노동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었으며, 2022년 1월에

서야 배달 등의 플랫폼 노동자로 그 범위가 확대됐다. 한편, 플랫폼 노동

자가 산재보험에 적용되려면 ‘한 사업장에서 한 달 소득 115만 원, 노동시

간 93시간’ 등의 ‘전속성’을 충족해야 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이 폐지돼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다. 2022년부터 시작된 고용노동부의 ‘직종별 건강진단 비용지원

사업’을 이용한다면, 건강진단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다

양한 플랫폼 영역을 아우르지 못하는 실정이다. 

플랫폼,  

노동권의 사각지대  

계약서조차 없다!

플랫폼 노동자 중 57.7%는 주업으로 일을 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 대

비 47% 증가한 수치이다. 간헐적 참가형의 비중은 21.2%로 2021년 대비 

91.9% 증가했으나, 부업형의 비중은 21.1%로 2021년 대비 35.8% 감소했

다. 플랫폼 노동 시 ‘어떠한 계약도 맺지 않았다’ 또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63.4%로 2021년(42.3%) 대비 크게 늘었다. 노동권 공백이 

우려되는 지점으로,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제도적 장치 마련의 시급함을 

방증하고 있다. 물론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6.4%(2021년  

29.1%), 산재보험 가입률은 36.5%(2021년 30.1%)로 소폭 상승했으나 여

전히 미미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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